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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도서관을 단순한 정보유통 구조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지 않고 디지털도서관 그 자체를 자원의 생산, 

유통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무형의 가치창출 행위로 인식하였으며 디지털자원의 속성을 해석함으로써 디지털도

서관을 설계하였다. 즉, DRM(Digital Resources Management)의 가치를 디지털도서관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전통적 도서관의 진화로 인식하였다. 이미 대학도서관들의 오픈액세스 자원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도서관 디지털장서 관리와 공유가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출판이 가미된 디지털도

서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A digital library could be understood as not a part of information cycling, but whole process 

of information production, circulation and reprodu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digital library 

should be a creator as which it is publishing, circulating, and re-producing the information 

resources. Therefore, the role of intrinsic DRM (Digital Resources Management) can be interpreted 

as a digital library. Open access model have been already adopted to many university libraries, 

many university libraries are publishing free access online research resources by themselves. 

Also, research collection based on cloud computing can be extended to networked research collection 

and share with other university libraries. These evidences show future library can be the digital 

library with online and open accessible publish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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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디지털도서관이 취급하는 모든 자원을 디지

털자원이라 정의1)한다면 디지털도서관은 도서

관의 한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디지털도서관

을 도서관의 미래형 도서관으로 인식하기 위해

서는 자원의 특질이 전제될 이유는 없다. 그러

나 디지털자원이 갖는 특질과 메커니즘이 반영

되지 않는다면 디지털도서관은 단순히 디지털

자원이 추가된 지금의 도서관과 다름이 없을 것

이다. 즉, 디지털도서관이 미래형도서관으로 인

식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원의 특질이 반영된 

그러면서도 도서관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서비

스 체제를 가져야 한다. 

도서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디

지털도서관에 대한 정의도 바뀔 수 있다. 도서관

법 2조에 의하면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

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

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

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

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

보존하는 자료”이며 도서관 서비스 역시 “도서

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

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

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의 서비스”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원은 단순한 자원의 디지털 

표현을 넘어 그 생산과 유통 메커니즘이 과거

의 아날로그자원과는 사뭇 다르다. web 2.0의 

정의를 보면 웹이 운영체제 및 데이터에 접근

하는 디바이스, 데이터 자체 및 UI등에 대한 독

립성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강주영, 용환승 2007, 1).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정보가 생산되고 

서비스 제공자의 개방된 서비스를 통해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며 생산된 정보는 더욱 가치 있게 

재가공 된다(한국전산원 IT전략지원단 IT신기

술사업팀 2005, 11). 즉, ‘웹 2.0’이란 참여와 공

유, 그리고 개발이라는 3대 철학을 기본으로 하

는 새로운 웹 환경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한다. 따라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웹 2.0’은 수

동적이고 객체지향적인 정보사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주체지향적인 정보이용자로의 변

신을 유발하여 정보통신환경을 사용자중심의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의 역할로 만들었다(정종

기 2010, 3). 심지어 최근에는 셀프 퍼블리싱

(self publishing) 시대가 출현하였으며 궁극에 

도서관에 영향을 끼치는 출판 산업의 모습을 크

게 바꾸어 놓았다(구모니카 2013; 한주리 2012). 

이 변화를 맥루한은 ‘미디어는 메시지’(McLuhan 

1994)라 표현함으로써 아날로그 시대의 읽기, 

쓰기와는 다른 디지털자원 읽기와 쓰기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그

러므로 도서관자원으로 디지털자원이 포함된다

함은 단순한 자원의 확장이 아닌 서비스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물자원(아날로그자

 1)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검증된(long depth of time rich) 디지털자원을 모아 보존

하고 특정 이용자에게 그 자원을 제공하는 가상공간을 포함한 도서관 조직(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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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심의 수집과 배열, 그리고 읽기가 가상공

간으로의 확장과 링크자원(온라인자원)을 포

함한 디지털자원의 접근과 읽기, 그리고 다시 

쓰기로 이어지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아날

로그자원의 출판사 중심의 생산과 도서관과 서

점을 통한 소비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지금은 

출판사, 서점, 도서관 심지어 개인의 활동 영역

에서 디지털자원의 읽기와 쓰기가 반복되는 것

이다. 디지털자원의 조직은 디지털자원의 생산

과 보존을 의미하며 그 생산은 현존하는 아날로

그자원의 디지털화, 고객의 피드백 그리고 지식

자원의 순수한 생산을 포함한다. 물론 서비스 

체제가 변한다 하여 도서관의 정의가 바뀜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도서관 정의는 하나라 하여도 

개개 도서관은 서로 다른 매체와 자원을 가지

며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체제를 갖는

다. 그러므로 본고는 미래형 도서관의 한 형태로

서 디지털도서관을 (디지털)출판이 가미된 형

태로 이해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

지털도서관 진화의 방향성과 그 서비스 메커니

즘을 제시한다.

2.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수집

본고에서 자원이라 함은 정보자원을 의미한

다. 엄밀히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정보자원은 형

태(매체)가 있고 그 안에 메시지(contents)를 

담고 있다. 디지털자원은 자원이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거나 디지털로 전환한 자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디지털자원의 형태로 기록된 메시지

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자원과 다를까? 그렇

지는 않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날

로그자원과 다를 뿐 자원에 내재된 콘텐츠의 속

성과 효과는 같다.

그러나 디지털자원은 아날로그자원과 달리 

하드웨어 형태의 매체가 아닌 프로그램에 의해 

표현이 된다. 모든 정보자원은 그것을 수록하

기 위한 기본 매체와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아날로그자원이 자원의 특성에 맞는 매체와 메

커니즘을 갖는 반면 디지털자원은 기본적으로 

표현 양식(이진법의 bit)도 같을 뿐 아니라 같

은 표현 양식을 사용하는 매체라면 매체와 상

관없이 기술 호환이 가능하며 그 표현은 프로

그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미디어와 메시

지를 하나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를 확대 해석

하면 같은 데이터 표현을 갖는 매체에서 매체로

의 전이와 이동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아날로그자원과는 달리 보안이 쉽지 않

다는 약점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복제가 아날

로그자원보다 용이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복

제로 말미암아 자원의 불법 사용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것이다. 심지어 도서관을 포함하여 디

지털자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디지털자원의 지적재산권자와 

반대의 입장에서 잠재적 침해자로 등장하고 있

다(신주영 2012, 94).

디지털자원의 생산은 그 발전 과정을 놓고 볼 

때 electronic publishing, digital publishing, 

online publishing, 또는 web publishing 등으

로 인식되고 있다.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출발로 현

재는 인터넷을 통한 웹 출판을 넘어 mobile 

publishing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궁극에 디

지털 자원의 생산과 소비의 매체 진화만을 얘

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원의 소비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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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적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디지털 자원 생산의 메커니즘은 아날로

그자원과는 달리 매우 간단하여 개발 소프트웨

어를 이해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출판이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는 생산이 곧 유통의 의미를 갖는다. 상대방에

게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에서 페

이스북 같은 SNS를 통한 일대다의 실시간 소

통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

라 지식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의미한다. 

디지털자원의 생산은 원본을 디지털로 생산

하는 경우와 이미 아날로그자원으로 생성된 지

식자원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이 있다. 초기의 디

지털도서관은 현존하는 아날로그장서를 보존의 

일환으로 디지털화 하였으나 미국의 공공도서

관의 예를 보아도 이미 디지털자원이 전체 도서

관의 95%에서 이용된다고 한다(안지현 2014). 

물론 여기서 디지털자원이라 하면 생산단계부

터 디지털로 이루어진 디지털출판물로서 보존

을 위한 디지털화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이 외부

로부터 구입하거나 임차한 자원이다. 도서관의 

디지털자원의 수용은 도서관 장서에 대한 개념

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디지털자원의 소장

과 접근에 대한 논쟁은 결국 자관의 서버(호스

팅 포함)에 축적된 디지털자원만을 장서로 보

는 협의의 디지털장서와 넓게는 라이선스 등을 

획득한 접근권리가 확보된 온라인 자원까지를 

망라(윤희윤 2007, 81)하는 개념의 변화를 보이

고 있다.

디지털장서의 개념변화에서도 보이듯이 아

날로그형의 실물장서는 적법한 복제가 전제된 

수집이 가능하지만 디지털자원의 경우, 비록 

자관이 디지털자원을 현실적 복제2)에 의해 자

관의 서버에 소장 한다하여도 이용자 역시 원 

자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접근과 이용(현실

적 복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권리만을 갖

게 되는 것이다. 이를 실물장서에 대입해 해석

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실물장서 역시 이용자 입

장에서는 지리적 편익이 보장되는 이용권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볼 때, 장서에 대한 개념

을 넓게 해석하면 소장이 아닌 이용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자원은 과거 아날로그자원

처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없는가? 아날로그자

원의 출판행위는 유통구조와 맞물려 복제의 

개념이 강하다. 즉, 필사와 같이 원본만 존재

하는 경우 우리는 출판이라 부르지 않는다. 출

판(publishing)은 생산자 자신에 의한 복제와 

배포가 전제되는 것이다(wikipedia). 필사본이 

복사되거나 새로이 인쇄되어 여러 부로 복제될 

때도 우리는 출판이라 부른다. 뿐만 아니라 출

판은 최종적으로 인쇄(imprint) 또는 복제를 거

쳐 생산되어진 물리적 자원을 서점이나 도서관

에 배포함으로써 생산자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그에 비하면 디지털자원은 자신

의 서버에 원본인 디지털자원을 내장한 채 그것

을 이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그 자원에 대

한 접근 권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자원이 온라인상에서 생성

 2) 현실적 복제: 디지털자원의 특징은 one location, multi access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정 속에서 현

실적 타협(인터넷 망의 불완전성 또는 자원의 수시 이동)으로 복제에 의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uri 

개념으로의 확장은 자원이 그 소재를 이동하더라도 자원의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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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소통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자원의 발전

과정을 보면 디지털자원을 수록하는 매체가 발

전하였으며 그 매체들은 온라인 네트워크가 원

활하지 않은 시절 구입(복제)의 형태로 이용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

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줄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다.

결국 디지털자원은 자원을 생산하거나 또는 

생산자의 편의에 의해 선택 되어진 특정한 공

간에 자원을 저장함으로써 생산과 유통을 동시

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술적 제약과 

보안 등의 이유로 암호화되고 제한된 형태로 

디지털자원을 복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DRM; 

digital resources/rights management)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디지털자원의 

필연적 속성이라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원론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은 그것이 생산

된 자원을 생산자의 동의하에 제공할 수는 있

을지언정 임의로 그 자원을 복제하거나 저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출판기능이 부여된 디지털도서관

앞장에서의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수집(보

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도서관에 대한 연역

적 해석을 내려 보면, 도서관은 자원을 수집, 정

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즉, 도

서관의 기본적 속성은 소장이며 소장자원에 대

한 효과적인 활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해석은 도서관 자원의 유용성을 

전제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소장 자원의 디지

털 작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며 차라

리 출판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가 도서관의 변

화를 선도하고 있다(권은경 1998, 160)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보니 도서관 입장에서는 소장자

원의 디지털화 (이용의 편익을 위한 자구적 행

위) 이상의 디지털자원 생산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저널, 전자 책 등 상업적 

디지털자원의 가격상승과 구입이 아닌 이용권

에 대한 계약 등으로 인하여 특히, 대학도서관

은 고유의 디지털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의 일환

으로 오픈액세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오픈액

세스(open access) 모델은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일환으로 기관 리포지토리(repository)

를 구축하고 도서관이 출판을 지원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지식자원을 생산케 함으로써 전자

저널 등 상업적 출판에 대응하여 학술자원의 안

정적 활용과 보존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퍼듀

대학교, 조지아과학기술대학교와 유타대학 등 3

개 대학의 예에서 보듯이(Mullins et al. 2012) 

이미 자신들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도서관과 출

판부 또는 도서관과 특정학부 사이에서 일어나

는 오픈액세스 개념의 연구논문 생산과정을 심

도 있게 검토한 후 도서관에서의 출판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을 위하여 오픈액세스 방

식으로 출판에 참여한다면 일반 여타 도서관들

도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것이며 그 이상

의 방법으로 자원을 생산한다는 것 또한 불가

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더군다나 셀프 퍼블

리싱이 가능하고 도서관이 웹 장서의 중요성을 

강조(윤희윤 2003)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주

체가 되고 또 도서관이 지원하는 디지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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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출판된다는 것도 조만간 발생하리라 본

다. 더군다나 접근 자원의 비영속성과 불확실

성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접근을 통

한 자원을 (협의의) 소장 개념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으며 앞에 언급한 오픈액세스의 개념에

서 도서관이 통제하는 온라인 지식자원을 갖는

다면 그리고 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들 

자원을 공유한다면 소장 개념의 웹 장서의 실

현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리고 유용한 모든 자원이 오픈액세스 개념에서

만 유통될 수는 없다. 특히, 디지털자원(digital 

resources; web accessible resources) 이 갖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디지털자원의 저작권은 보

다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차

원에서의 통제는 디지털자원을 특정 매체 또는 

서비스에 얽매이게 하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정중호 2006) 이 모순은 결국 디지털자원의 관

리와 운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기에 이

른다. 좁게는 디지털자원의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문제에서 출발하여 

디지털자원 전반의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제도와 

기술(DRM; digital resources management)이 

요구되는 것이다.

디지털자원에 대한 저작권 관리체제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소위 DRM(Digital Rights Man- 

agement)3)으로 불리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

스템은 디지털자원을 특정한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암호화, 워터마킹, 키 관리, 인

증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합법적 복제나 기기의 

변경, 다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

는 방법이다(Liu, Safavi-Naimi, and Sheppard 

2003).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자는 자신의 디지

털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디지털자

원이 특정한 서버(콘텐츠공급업자)나 기기에 

한정되어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다양한 

디지털자원의 활용과 이동 등이 불가능하게 되

는 것이다. DRM의 발상은 디지털자원의 저작

권자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사용

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저작권자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공급자들의 폐쇄적인 운영으

로 말미암아 다른 기기 또는 프로그램과의 상

호운영을 제한받게 되며 공급자의 시장지배력 

정도에 따라서는 불공정 거래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결국 Apple사의 DRM-free 선언(Mac Daily 

News 2007)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Apple은 

Apple Store를 통해 공급하는 음원에 대한 DRM

을 포기하였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이는 디지털자원의 공급과정에서 보이는 공

정한 이용은 DRM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반증한다. 도리어 DRM-free는 불법복

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과 합법

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현하였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였다(김평수 2009). 

그럼에도 디지털자원의 유통은 유통의 편의

적 행위를 넘어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디지털도서관은 지

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에서 현재의 도서관에 

 3) DRM -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영문약자.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더불어 DRM을 Digital Resources Management(디지털자원 관리)로 개념을 확장하여 

DRM을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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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원을 임차(접근) 형식으로 지원을 하

여야 가능한 부문이다. 그래도 그 디지털자원은 

여전히 도서관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를 갖게 된

다. 그렇다면 진정한 디지털도서관은 어떻게 성

립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3.1 디지털도서관의 개념 설계

디지털도서관은 일차적으로 도서관의 개념

을 상속받아야한다. 그러면서도 디지털도서관

은 도서관의 한 형태로서의 디지털도서관이라

는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도서관의 진화된 모습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매체 변화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초기 도

서관의 매체가 파피루스, 점토판 등에서 양피지, 

현재의 출판물로 도서관의 의지가 아닌 외부요

인에 의해 바뀌었어도 여전히 도서관으로 불리

는 것을 상기해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디

지털도서관은 진보된 정보기술을 수용하기 위

한 나름의 경영체제를 갖추어야한다. 즉, 디지

털도서관은 개념적으로 몇 가지 객체적 요소를 

갖는데, 각 객체는 자체의 속성과 방법을 갖는

다. 디지털도서관의 다양한 객체는 아날로그자

원과 디지털자원이 혼재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아날로그자원과 다른 디지털자원의 유통구조 

때문이다. 디지털도서관의 단위 객체는 독립적 

구성요소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

느 객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협의의 디지털도서

관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객체 역시 기존의 도

서관처럼 작동되기도 하며 또 다른 객체는 웹 

출판의 모습을 갖는다.

디지털도서관은 단위 객체의 어떤 조합으로

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국에 디지털도

서관에서의 핵심은 인력이다. 왜냐하면 사서 

또는 지식전문가(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인력

이 도서관의 독립적인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도

서관 전체를 표현하기 때문이다(정준민 2013, 

25-47). 본 연구의 기본적 가설은 ‘디지털도서

관은 위에 언급한 객체들의 다양한 형태의 조

합이며 이것들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방법과 속

성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력 (사

서) 또한 도서관 전체를 설명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하

고 작게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사서

를 포함한 디지털도서관의 개념적 구조와 기능

은 기존의 도서관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오삼

균, 원선민 2007의 논문에서도 보이듯이 ‘메타

데이터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의미기반 정보

처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재생산하는’ 생산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3.2 디지털도서관의 모형 설계

여기 제시된 디지털도서관 모델은 3개의 세

션(sessions / components)으로 되어있다. 그 

세션은 정보서비스 세션(세션 A), 정보자원

관리 세션(세션 B)과 전자출판 세션(세션 C)

으로 나뉜다. 디지털도서관은 서비스 내역에 

따라 정보자원관리, 전형적인 도서관 그리고 

전자출판으로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디지털도

서관은 전통 도서관처럼 보일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 역시 장서 구축(collecting), 자원 조직

(technical processing) 및 정보서비스로 구성

된다. 실제로 구축된 장서(repository)는 자신

이 생산하거나 소장 자원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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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도서관

은 전자출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library patron)

와 협업을 통하여 오픈 액세스 개념의 디지털

자원을 생산하고 이를 접근의 개념에서 서비스

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된 디지털자원 외의 디

지털자원은 실질적으로는 입수하지 않고 단지 

그것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뿐이지만 현실적 

복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

요에 의해 일부 임시적 차원에서 복제를 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통해 이용자 프로

파일을 개발하며 개발된 이용자 프로파일을 근

거로 지식객체(knowledge object)4)가 만들어

지며 지식객체가 가상 디지털자원이 되고 외부

에 존재하는 (또는 현실적 복제에 의해 소장

한) 디지털자원은 사전 사용허가를 득한 후, 하

이퍼링크(hyper-linked)로 연결되는 것이다. 도

서관 장서에 대한 사용권은 적법한 도서관 이

용자라면 제한되지 않으며 (오픈액세스) 지식

객체 역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상태이고 이용

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파일을 개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되어진 이용자 프로파

일은 도서관 장서이든 외부자원이든 모두 하이

퍼링크로 연결되며 이용자프로파일에는 이용자

가 선정하고 구축한 지식객체가 포함된다. 이용

자프로파일은 기술적으로 디지털도서관 내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외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프로파일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이것

이 디지털도서관의 기본 개념이며 이용자 프로

파일 역시 하나의 디지털도서관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적법한 이용과 

접근에 대한 권리(DRM)가 부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림 1> 디지털도서관 모형

3.2.1 세션 A - 전통적 도서관 모형

첫째 세션은 정보서비스 세션으로, 이용자와 

직결된 세션이다. 이 세션의 객체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도서관 요소들을 갖는다. 이곳엔 수서, 

분류/목록 및 정보서비스 기능이 있다. 디지털

도서관에서 수서업무 중 하나는 상업적으로 제

작된 디지털자원으로서 도서관에 필요한 자원

을 구입하는 일이다. 또한 웹상에 존재하는 디

지털자원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며 그 

대상은 텍스트, 음성파일 또는 영상파일을 포함

한다. 이들 자원 중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 사용

권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외부에 자원을 

두고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

거나 합법적(현실적) 복제를 통하여 자관의 데

 4) 지식객체란 학습객체(learning object)를 의미하며 DL 구성의 한 방법으로 도서관에서의 MARC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표현 방법으로는 교수객체(instructional object), 교육객체(educational object), 지식객체(knowledge 

object), 지능형객체(intelligent object) 등이 있다(이병기 2004). 학습객체는 학습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디지털자원을 모아 재구성한 객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학습객체를 지식객체로 표현한

다. 지식객체는 오픈액세스 개념의 출판물위 하나로서 사서와 연구자(또는 이용자)의 협업으로 탄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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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에 편입시킨다. 이용자는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식 자원의 

링크정보를 찾게 된다. 그 중에 이용자가 찾는 

자원이 있으면 원 자원을 링크를 통해 활용하

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용자가 찾는 자원이 없

으면 이용자는 사서에게 자신이 원하는 지식자

원에 대해 요구를 하게 되고 사서는 자신의 권

한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한 후, 이용자에게 사용권한5)을 부여하게 된다. 

사서는 이렇게 획득한 지식자원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지식전문가6)에게 의뢰하여 디지털도서

관의 장서편입과 연관 자원을 보다 풍요롭게 

만든다.

<그림 2> 세션 A

3.2.2 세션 B - 정보자원관리 모형

둘째 세션은 디지털도서관을 특징짓는 세션

이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션이 디지털도

서관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로 이 세션의 

구성은 요구분석(Query Analysis), 시소러스 개

발(Multi-Layer Thesaurus Structuring), 메

타데이터 수집 및 다양한 R&D 업무로 되어있

다. 사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용자 

프로파일을 구축하게 된다. 이용자 프로파일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콘텐츠에 

대한 정보(종류, 키워드 등)를 포함한 콘텐츠 

프로파일의 생성 및 갱신의 과정으로(김용 외 

2009) 본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질의를 바탕으로 인터넷 자원을 포함한 도서관 

장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이용자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지식자원에 대한 메타데

이터로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전자출판 모형에서 기고자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하여 지식객체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용자와 

사서 또는 전문가와 함께 생성과 갱신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지식객체는 도서관의 서

비스자원(references)으로 활용된다. 

<그림 3> 세션 B

도서관의 꽃이랄 수 있는 서비스자원(refe- 

rences)의 구성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지식세

계를 연결지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서비스자원으로는 사전, 시소러스, 백

과사전, 연감, 목록 등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IT(information technology)가 발전하고 인터

넷이 활성화되면서 도서관에서 서비스자원의 활

용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Carlson 2001, A38) 

 5) 사용권한은 사전, 사후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적법한 이용을 보장받는 행위를 말한다.

 6) 코디네이터. 경우에 따라서는 사서와 지식전문가는 같은 인력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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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들 역시 서비스자원을 구축하기 보다는 

전자정보실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인터넷검색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실제

로 도서관에서의 정보서비스는 단순히 사서와

의 질의, 응답에 우선하여 서비스자원의 구축

이 요구되는 것이다. Bill Gates 부부가 도서

관 기금을 만들기 위해 사서들에게 보낸 설문 

중, 미래엔 모바일 등 도구를 통해 원자원의 

접근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물었

을 때, 사서들의 답은 정보의 검색(navigating)

과 구성(curating)이었다(The Global Libraries 

Initiative 2013). 이용자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질의 뿐 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

는 질문까지를 사서가 답하기에 앞서 검색과 

검색된 자원의 재구성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자

원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서의 

힘이라 생각한다. 이용자들의 질의에 대해 일

회성이 아닌 지속적 대응의 차원에서 서비스자

원의 생산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서비스자원

의 일례로 주제문헌안내(subject guides)7)를 

들 수 있다. 주제문헌안내 또는 주제가이드는 

자관이 생산하고 운영하는 서비스자원의 대표

적 예라 볼 수 있으며 텍스트 위주의 자원 가이

드에서 RSS FEED,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다양한 매체를 수합하여 연구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와 문의/응답을 모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발전시켜 이용 대상과 테마를 보

다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 가이드자원으로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축된 서비스자원

을 모태로 하여 이용자와 사서 또는 전문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지식객체를 생산하게 되는 것

이다. 

3.2.3 세션 C - 전자출판의 모형

마지막 세션은 전자출판을 위한 부분이다. 

전자출판이란 도서관과 달리 자신의 출판물을 

관리한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복제되거나 구입

하지 않은 자신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디지털도서관의 자원은 자신의 생산물 외의 

것은 외부로부터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 원칙

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은 자관이 생산하거나 생

산에 간여한 오픈액세스 자원에 한해 소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 링크를 통해 접근이 가

능한 자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이들 외부 

서비스 자원은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기

도 하고 또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렇지

만 현실의 인터넷 환경을 감안하여 볼 때 외부

자원을 복제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지

원하기에는 법적, 기술적 장치가 미약한 것 또

한 사실이다. 점차 법적, 기술적 진화를 통해 완

전한 디지털자원의 유통구조가 완성되리라 믿

지만 현재로서는 외부자원의 안정적 서비스와 

품질관리 차원에서 복제와 이용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자관의 장서로 복제하여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도서관에서 생산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주

제가이드, 서지목록(bibliographies) 등이며, 둘

째는 지식객체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알고 있

는 지식(연구)자원이다. 서지목록이나 주제가

 7) subject guides: 어느 특정 분야나 테마에 대해 연구나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도서관인 등을 대상

으로 하여, 그 분야나 테마의 연구법이나 연구 동향, 기본 문헌, 주요 잡지, 이차 자료, 문헌탐색 방법이나 도서관 

이용법 등을 해설한 참고 도서(일본도서관정보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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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등의 경우, 문제는 도서관이 그것을 생산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날(지구의 날 등)이나 주제 또는 

인물에 대해 도서관이 소장 자원 또는 관련 자

원에 대한 서지목록을 제작하고 그 자원을 따

로 비치하여 기념하거나 이용시키는 행위를 자

주 수행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거나 행사가 끝나

면 더 이상 그 서지목록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도서관이 조그만 신경을 쓰고 사서

들이 생산해 내는 각종 서지목록과 성과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갱신)하고 검색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지식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

질 수 있다.

<그림 4> 세션 C

지식객체는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사서들

이 만든 다양한 서비스자원을 토대로 사서와 

그것을 활용한 이용자들 집단과 협업하여 하나

의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 지식객

체의 특성은 지식(연구)자원과 달리 백과사전

식 구성을 갖는다. 즉, 지식객체는 질의 형식의 

제목과 그 질의에 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관

련자원의 링크로 구성한다. wikipedia나 네이버

의 ‘지식인’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와 유

사한 형태로 전자교과서를 들 수 있는데 전자교

과서는 백과사전식 구성으로 정보의 생성과 축

적, 공유가 가능하며 이용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검색으로 확장해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형태이다(김현정 2014). 백과사전식 구

성의 지식객체는 사서에 의해 품질이 보장될 뿐 

아니라 사서와 전문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지식체로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식객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이차자료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정보 재활

용의 가치를 갖는다(이병기 2004).

디지털도서관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나인 서지정보8)는 현재의 도서관에서 말하

는 서지정보를 넘어 존재한다. 즉, 단순히 자원

의 기술적(descriptive) 메타데이터가 아닌 생

산 자원의 다양한 가공정보와 기여자에 대한 

정보 및 가상 질의에 답할 만한 수준의 탐색어, 

의미망 구조, 주제의 계층형 구조 등, 그 폭과 

깊이는 대단하다(Heaney 2000). 기고자의 자

원 생산과 더불어 사서 또는 전문가로 지칭되

는 집단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이차자료의 가치

는 디지털도서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도서관의 미래를 단순히 장서에 

대한 접근과 소장의 기술적 해석으로 바라본다

면 도서관은 더 이상 존립의 가치를 상실할지 

모른다. 그러나 도서관이 자신이 속한 커뮤니

 8) 본고에서 언급한 서지정보는 CLD(Collection Level Description) 개념의 하나로서 분산된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분산된 디지털 장서에 대한 단위 도서관에서의 서비스 영역과 해당 자원의 이용권을 

의미한다(Heaney 200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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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정보요구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이

차자원을 개발한다면 이용자는 물리적 접근의 

편리성을 넘어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도서관의 가치는 소장 자원과 

더불어 그것의 이용행태를 포함한 이차 자원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오픈액세스개념의 지식자원 생

산은 현재까지의 지식자원 생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도이다. 아날로그 지식자원의 

경우, 복제를 통하여 유통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도서관은 중요한 고객일 수 있었다. 그러

나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자원의 유통구조는 

소유가 곧 권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서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개념

의 디지털자원을 유통시킨다면 지식자원의 공

공성을 담보로 학회나 출판사, 심지어 구글 스

칼라와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

게 된다.

디지털도서관은 복합적인 지식경영을 의미한

다. 지식정보경영이란 암묵지(implicit)의 형식

지(explicit)과정으로 지식의 유통(circulation), 

지식의 재생산(reproduction)을 의미하며 디지

털도서관은 거기에 덧붙여 지식의 경작9)(cul- 

tivation)을 의미한다. 지식의 경작은 새로운 암

묵지의 발로이며 지식생산의 출발점이자 회귀

점이다. 특히, 인터넷 환경은 정보 활성화(유통/

소비)의 주체와 정보 생산의 주체가 따로 구별

이 안 되는 것이며 본고가 주장하는 디지털도서

관의 가설적 개념도 그런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배포의 시간과 주체가 인터넷 상에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4.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4.1 DRM 개념의 확장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to 

DRM(digital resources management)

이제 DRM의 개념을 확장시켜 저작권자의 

권리(digital rights)를 넘어 디지털자원(digital 

resources)에 대한 운용으로 확대해서 들여다

보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디지

털자원의 ‘현실적 복제’10)를 위한 안전장치라

지만 그것을 해제한다는 것이 곧 저작권을 포기

한다는 말은 아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저

작자의 권리에 대해 인정하면서 디지털자원의 

합리적 유통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자원을 생산하여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저작물은 효용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DRM은 최소한 공급자의 폐쇄적 운용이 

아닌 공급자(생산자) 간의 상호 신뢰 위에서 소

비자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본다. 지적

 9) 정보 또는 지식 경작(knowledge cultivation)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넘어 생산된 지식 자원

이나 입수된 지식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로 도서관의 조직 행위와 이차 자원의 생산 행위를 

말한다.

10) 현실적 복제: 디지털자원의 속성이 복제가 아닌 접근에 의한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환경과 이용의 편익 

등을 이유로 복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한다. 비록 우리가 복제라는 행위를 통해 디지털자원을 이용하고 있지

만 이는 인증과 암호화 등 기술적 방법으로 제어되며 생산자의 폐쇄적 운용이 아닌 사용자의 자발적 관리를 전제

한다.



출판기능이 부여된 디지털도서관 Ⅱ  121

재산을 지키면서도 공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사

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 그

것을 DRM(digital resources management)이

라 표현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디지털자원은 그 

태생적 원리가 생산과 유통/소비가 동시에 가

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과 공정한 이용

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러므로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

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그것은 ‘현실적 복제’

에 대한 허용과 묵인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적 복제’에 대한 기술(DRM)

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복제’를 인정

하고 그 위에서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유통에 대

한 서비스 체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지털도서관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자로서의 도서관의 한 형

태가 아닌 저작관리 시스템에 의한 디지털자원

의 생산(출판)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

당하리라 본다. 디지털자원의 본질적 속성인 

복제 없이 접근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생산처일 

수밖에 없다. 기왕의 출판과 도서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자면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이 아

닌 출판사의 모습을 갖는다. 대형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책을 출판하는 기능 외에 유통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현실에서(손애

경 2010, 27-28) 현재의 디지털자원 유통구조

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자저널은 출판사(학회), 

vendor 등이 디지털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도서관에 디지털자원을 임대형식으로 제

공함으로써 디지털자원이 도서관이 아닌 공급

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기존의 도서관 맥락에서 말하는 장서의 개념

은 더 이상 소유가 아닌 분산형의 장서, 더 나아

가 소유를 떠나 가상적 장서로 이해된다. 결국 

기존 도서관의 서비스 체제는 더 이상 도서관

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행하는 도서관, 그리고 이용자까지 정보관리 

시스템 안의 모든 객체가 관여하는 거대한 시스

템으로 설명된다. 게다가 디지털자원의 생산 프

로세스는 과거의 지식자원 생산과정과 비교하

였을 때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이 생산한 디지털자원을 

유통시킬 수 있다. 김신영 기자(2010)에 의하면 

1인 출판의 활동은 늘어나고 1인 출판을 대행

해 주는 사이트도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이의 

잠정독자를 20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 

전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에도 이미 

500여권의 새 책이 올라오고 27,000여권의 책

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생산자와 소

비자의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 역시 생산자로서

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여 보면,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소비는 

동시 구현이 가능하며 그 생산과 소비의 주체 

역시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자원 생산/유통시스템의 사슬고리가 기고

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의 형식이 아닌 

모든 객체 간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어진다. 예

를 들면, 도서관 입장에서 이용자는 더 이상 소

비의 주체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 활용 할 수 있

으며 이용자가 생산한 디지털자원은 도서관을 

통해 또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 될 수 있다. 물론 

출판사 역시 새로운 디지털자원을 생산하며 구

매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서점이나 도

서관을 통하여 그 자원을 유통시킬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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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국 출판사에게 있어 고객은 일반고

객과 더불어 서점과 도서관도 같은 고객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일반 고객

은 자신이 생산한 디지털자원에 대해 서점이나 

출판사를 통해 또 다른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른 구매자와 연결하

여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경우는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유통에 따른 기술

적/문화적 환경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서로를 만족시

키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 생

산된 디지털자원을 보관하고 또 적절한 소비자

에게 판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도서관, 서점 등이 생산 주체인 출

판사와 소비 주체인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관이었다면 모두가 같은 복합의 기능을 갖는 

객체들은 과연 어떻게 유통구조를 운용할까? 

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DRM(digital 

resources management)이 요구된다. 특히, 도

서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 주체로서, 또

는 최종 소비자에 대해선 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새로운 메

커니즘이 요구된다. 본고는 도서관(디지털도서

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작

동하고 상호작용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디지털

자원의 서비스 구조를 제시해보겠다.

4.2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 모형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 모델을 설명하기 위

해선 제 3 장에서 설명한 디지털도서관 모형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크게 

전형적인 도서관, 정보자원관리 그리고 전자출

판으로 되어있다. 전형적인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사서와 

이용자가 소장 자원(또는 분산형의 디지털자

원)을 전제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그 소통의 방

식은 면 대 면에서부터 이메일 서비스, 채팅 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도서관에

서 전형적인 도서관의 기능은 지금의 정보서비

스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

는 디지털도서관의 전자출판 기능과 분산 장서

(networked collections)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

산적인 구축을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서는 

지역의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또는 학습공동체(Situated Learning)’11)의 코

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실행공동체/학습공동체는 기술과 전문성을 서

로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특정 기관이나 영역에

서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업무에 대한 지적 호

기심을 자연스레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뿐 아

니라 관련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그들만의 능

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구성원 개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갖

는다(Lave and Wenger 1991). 

즉, 사서는 도서관 고객 중에서 특정 주제나 

영역에 관심 있는 고객을 모아 하나의 지식공

동체를 구성하거나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학습

조직에 관심과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의 지식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

11) 본고에서는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또는 학습공동체(Situated Learning)로 불리는 공동체의 성

격을 지식공동체로 재해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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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고 공유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그 지적 결실과 경험을 새로

운 자원으로 재조직 또는 생산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디지털도서관의 두 번째 세션인 정보자원관

리는 분산된 디지털자원(networked resources)

에 대한 접근과 지식공동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된 디지털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한다. 디지

털자원의 특성상, 분산 자원에 대한 표현과 이

용은 가상적 장서(virtual collections)를 구축

하게 되며 가상 장서는 말 그대로 현물의 디지

털자원이 아닌 현물에 접근하기 위한 메타데이

터와 인증 프로세스(drm)가 상존하는 곳이다. 

가상 장서의 대상은 다른 도서관, 출판사, 서점 

심지어 개인의 사적 공간일수도 있다. 디지털

도서관은 이들 기관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디

지털자원에 대해 사용권을 획득하고 가상 장서

로 편입한 후, 자신의 장서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자신이 생산한 디지털자원은 공공

성을 담보로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자원

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시킬 수 있는 가치

를 갖는다. 만일 많은 도서관이 각자의 지식공

동체를 통하여 스스로 자원을 생산하고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무상으로 교환한다면 유료 자

원에 대하여 가격 하락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션은 전자출판으로서 지식공동체

를 통한 자원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웹 2.0 환경에서 보다시피 디지털자원의 저작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이루고 기기와 프로그램

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자원을 생산함으로

써 점진적으로 유통되어지는 모든 디지털자원

의 개방형 저작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자

체적으로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산 장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제

공과 공유의 기능이 구축되는 것이다.

현재의 클라우드 컴퓨팅12) 환경은 디지털도

서관의 분산형 장서관리와 공유를 가능하게 하

고 있다. 이미 도서관에서의 클라우드 컬렉션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조재인 2012; 

김용 2012; Malpas 2011; 민병원 2011), 즉, 디

지털자원의 현실적 복제 없이 지식자원을 생산

하거나 중개하는 주체들이 모여 공동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단위도서관이나 출판사, 서

점 등은 고유의 서비스 체제를 그 환경에 구축

하고 독립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개념

은 현실적 복제에 대한 순방향성 해결책으로써 

궁극에 모든 디지털자원(아날로그자원의 디지

털화 포함)의 생산과 접근을 위한 출발점이라

고 생각한다.

<그림 5> 디지털도서관을 포함한 이해관계 

집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12)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원격접속이 가능한 다수의 서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집결시켜 

두고 상호 이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 개인 또는 병행하여 운용된다(“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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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 모형을 클라우드 컴

퓨팅 환경에서 설명해본다면, 디지털도서관은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신

의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구축한다. 여기에는 단위 도서관들의 디지털화

된 아날로그자원을 콘소시움 형태로 공유하여 

서비스할 뿐 아니라 기존의 서점과 출판사를 

통한 구매활동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가능하다. 원 디지털자원은 서점이나 출판사에

서 제공되지만 도서관은 그들 디지털자원에 대

한 이용권을 확보하여 자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출판사와 서점도 마

찬가지로 디지털자원의 사용권을 도서관에게 

임차해주거나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판매 행위 역시 궁극에는 사용권에 대한 

drm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는 소비에서 뿐만 아

니라 디지털자원의 생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작가나 연구자는 자신의 창조물을 도서

관, 서점 또는 도서관에 탑재할 수 있으며 도서

관에 탑재할 경우, 판매를 위한다기보다는 오픈

액세스 개념의 자원화 작업일 수 있다. 서점 역

시, 대형출판사와 같은 영리 행위보다는 셀프 

퍼브리싱 성격의 출판을 지원할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디지털자원의 서비

스 방법이며 그 서비스 방법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술로 정의된다. 또 디지털자원

에 이용자가 어떻게 접속하느냐와 그 비용 지

불에 대한 권한과 이용자의 사용인증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된다. 그러

나 진정한 디지털도서관은 수단으로서의 기술

이 아닌 도서관의 목적과 철학을 위한 장서관

리,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정보 

서비스가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5. 결 어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을 단순한 정보 유통 

구조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지 않고 디지털도서

관 그 자체를 자원의 생산, 유통 그리고 재생산

을 위한 무형의 가치창출 행위로 인식하였으며 

디지털자원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해석함으로

써 디지털도서관을 설계하였다. 기존의 디지털

도서관이 검증된 (long depth of time rich) 디

지털자원을 모아 보존하고 특정 이용자에게 그 

자원을 제공하는 가상공간을 포함한 도서관 조

직이라면 새로이 정의될 디지털도서관은 기술

적 변화에 의한 새로운 가치가 아닌 기존의 도

서관의 주요 기능을 상속받아 새로운 기술에 의

한 서비스의 발전이며 미래의 도서관이다.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고유한 

가치를 디지털도서관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전통

적 도서관의 진화로 인식하였다. 디지털도서관

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기저

로 하는 확장된 형태의 DRM(Digital Resources 

Management)으로서 디지털자원을 단순히 저

작권의 권리와 수익을 보장받는 메커니즘을 넘

어 새로운 지식자원의 생산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의 대상으로 해석하였고, 디지털도서관의 

지식공동체를 통한 지식의 유통 구조로 인식하

였다.

디지털도서관의 핵심은 사서와 고객의 집합

체인 지식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라고 본다. 지식

공동체의 지적 호기심은 단위 도서관의 분산 장

서(networked collection)의 질을 높이고 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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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공동체와 사서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

운 자원은 단위 도서관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제

고할 수 있다. 비록 현재의 디지털자원의 유통

구조가 아직은 현실적 복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술과 법적 진화는 디지털도서관이 

디지털자원 생산의 표준화와 유통구조의 합리

성으로 점진적으로 디지털자원의 건전한 소비

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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